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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

Ⅰ  연구목적 및 필요성
 m 부산시 항만지역의 대기질 특성을 파악하고 고농도 사례 시 이온 및 탄소성분의 변화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

지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음. CAMx(PSAT) 및 대기확산모델(CALPUFF)을 이용하여 항만지역의 지역별, 
배출원별 및 오염물질별 PM2.5 기여율 분석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반경을 예측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음

1)

Ⅱ  연구개요
 m 기 간 : 2020. 1. ~ 2020. 12.(1년)
 m 대 상 : 항만 2지점(부산신항, 부산북항), 도시대기 1지점(녹산동)
 m 항 목 : (대기질) 입자상(PM10, PM2.5), 가스상(O3, SO2, NO2, CO), (초미세먼지 성분) 이온성분(Cl-, NO3

-, 
SO4

2-, Na+, NH4
+, K+, Mg2+, Ca2+), 탄소성분(EC, OC)

Ⅲ  연구결과
 m 연구기간 중 PM2.5 대기환경기준 초과일수를 산정한 결과, 전년(2019년) 대비 총 37일(49일→12일) 감소하였

음 또한 부산신항 및 북항의 이온, 탄소성분은 황산(SO4
2-)이온 및 SOR지수가 감소하였고 PM2.5 역시 크게 

감소(26→16 ug/m3, 38.5%)한 것으로 나타남
 m 계절별 PM2.5 고농도 발생원인 중 봄철은 서쪽에서 유입된 황산(SO4

2-) 및 질산(NO3
-)이온, 여름철은 항만지역 

인근에서 발생한 황산(SO4
2-)이온이 상승 원인으로 나타났고 가을 및 겨울철은 항만지역 인근에서 발생된 이

온성분(SO4
2-, NO3

-) 및 탄소성분(OC, EC)의 영향으로 고농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
 m CAMx(PSAT)에 의한 항만지역(부산신항) PM2.5 기여율 분석결과, 여름철은 국내지역, 그 외 계절은 중국의 

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배출원별로는 여름철에 선박기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오염물질별 기여율은 
겨울철(NO3

-)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서 황산(SO4
2-)이온 기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

 m CALPUFF 모델을 활용한 PM2.5(1차) 영향반경 분석결과, 봄철, 여름철 영향반경은 강서구 인근지역까지 나타
났고, 가을철 및 겨울철은 감전동, 장림동 인근지역까지 나타나 항만지역(부산신항)에 의한 영향반경은 가을철 
및 겨울철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

Ⅳ  정책연계방안
 m 항만지역(부산신항) 미세먼지 생성은 1차 배출(선박) 및 2차 생성(국내 외 유입) 등 그 발생 원인이 

다양하므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정책(저유황연료 사용, 항만하역장비 친환경연료 전환 등) 시행에 
따른 효과 분석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연구가 필요함

Ⅴ  활용계획
 m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
 m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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